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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항소 제기를 지지하며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4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이유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2차 소송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은, 반인도적 범죄 피해자들의 재판청구권을 원천 봉쇄하고 ‘2015한일합
의’에 대한 피해자들의 뜻을 왜곡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민성철, 판사 이미경, 홍사빈)의 
판결에 불복하며 2021년 5월 6일 항소를 제기합니다. 1심 소송을 제기한 16명의 피해자(사망하신 피해자 
포함) 중 상속인 확인 불가 등으로 최종 12명의 피해자가 항소 제기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단체(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나눔의집•일본군‘위안부’역사관,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
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 함께하는 통영거제시민모임,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대구시민모임 총 5
개 단체)는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가해국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보편적인 인권 실현을 위해 30년 
넘게 포기하지 않고 투쟁하신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이 회복되고 정
의가 실현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5.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2021년 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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